
10여년 전, 러시아 시베리아의 중심도시 노보시비르스크를 방

문한 적이 있습니다. 그곳에서 공동묘지를 둘러보게 되었습니

다. 그런데 무덤에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했습니다. 화려하게 

만들어진 무덤들이 있는가 하면, 아주 초라한 무덤들도 있었습

니다. 온갖 꽃들로 장식된 무덤이 있는가 하면, 주변 풀들이 모

두 말라버린 무덤도 있었습니다. 당시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

이야기를 기억해보면, 러시아인들은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고 

꽃으로 장식하는 것이 고인을 참으로 위하는 생각에서 비롯되

었다고 했습니다. 그러나 생각해보면 죽은 후 무덤을 잘 장식하

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그를 잘 대하는 것이, 진정 그를 위하는 

길입니다. 또한 화려한 무덤이든 초라한 무덤이든 그 안에 묻힌 

육체는 동일하게 썩을 뿐입니다.   

 

이 땅을 살아가며 비교적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자

신의 죽음을, 또한 타인의 죽음을 실감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. 

그러다보니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. 지금 사

랑하고 아끼고 살펴할 일들을 나중으로 미루어 살아갑니다. 죽

으면 썩어질 뿐인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고 있

습니다.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미움과 다툼과 분쟁으로 

채우며 살아갑니다.  

 

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

야 할 말은 “서로 사랑하라”입니다. 가족은 물론이고, 성도들, 

우리의 이웃들과 믿는 자들은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야 합

니다. 죽음으로 이 땅을 떠난 후 그제야 후회할 일이 아니라, 현

재 지금 사랑과 나눔의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. 이런 온전한 

관계를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이 세상을 

떠나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

입니다. 주님께 할 말 있는 인생, 다르게 말하면 주님께서 원하

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.  


